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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ed effects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futures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we conducted a 

two-week survey of 1,358 students at Y and O colleges in Gyeonggi-do. The results show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college students’career stress and grit, as well as career 

stress and career futures, and grit. Mostly, career stress has a negative correlations with grit and 

career futures. Additionally, grit and career futures have a high positive correlation. The higher 

the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the lower the perception of grit and career futures. 

Furthermore, although the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has an obvious opposite relationship 

with career futures, to some extent, the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impacts on career 

futures.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futures of college students, grit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order to positively affect career futures for college students, 

career counselling and education to improve career stress management and grit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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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Y와 O 전문대학 재학생 1,358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그릿과 진로미래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는 그릿과 진로미래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고, 그릿과 진로미래는 높은 정

적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릿과 진로미래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그

릿이 높을수록 진로미래가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진로미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

째,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이며, 그 관계에서 그릿

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전문대학생의 긍정적 진로미래를 높이기 위해 진로스트레스 관리와 더

불어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전문대학생, 진로스트레스, 진로미래, 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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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으면서도 여

전히 전문대학은 사회적으로 4년제 대학에 비해 낮은 위상과 인식을 받고 있다. 2018년 정

부는 100대 국정 과제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안이 없으며, 전문대학보다는 중등단계나 폴리텍대학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

다. 2016년 교육부의 발표자료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2016∼2020)’에 의하여 

현재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저학년 학생도 초·중·고교생과 같이 의무적으로 진로교

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몇몇 대학에서는 진로와 취업을 담당할 전담교수제도

를 운영하고 있지만(Jang & Boo, 2017), 한 명의 교수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수업 

이외에 진로, 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쌓고 진로·취업 흐름을 익혀 학생들을 지원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Super(1955)의 생애발달단계에서 탐색기에 속해있는 중·고등학생은 충분한 자기이해와 

탐구가 시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한국의 교육현장은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기보다 대학입학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져 자기이해의 기회가 부족한 채 성적에 맞추

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

서 불확실함을 안은 채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목표하는 직업을 성취하고자 수련 과정에 있는 전문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진로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가장 많은 스트레스 원인은 진로문제로 나타났고(Seo, 

2007), 진로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Jung, 2017). 

또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내가 좋아하

는 것’을 하는 것이 51.3%로 내가 만족하는 일자리 찾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과반수임을 알 

수 있다(Jung, 2018).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미래를 구상하고 이끌어나가며, 장기적인 목표

를 이루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Jung(2018)의 대학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생활 중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

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대학생은 ‘졸업 후의 진로’가 54.9%라고 과반수 응답하였으며, 

진로미결정 이유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가 32%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다.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진로 및 취·창업 정규교과의 수는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이 적으며 

4년제의 경우 진로 교과는 6.4개, 취업 교과는 24.4개인데 반면, 전문대학은 진로 교과 4.4개, 

취업 교과 8.3개로 나타났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2배의 차이가 발생했다(Ju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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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습득 등의 능력을 쌓기 위한 활

동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Kim, 2016). 전문대학생은 짧은 학제 동안 대학생활 적응과 동시

에 진로탐색 과정부터 취업까지 이어져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단계에

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진로자기효능감, 일희망 등이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진로

미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된 바 있다(An, 2015; Lee & An, 2016). 특히 진로미래는 청년세

대의 직업가치관을 반영하는 일과 삶의 균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부정적 진로전망을 

포함하고 있어 지금 대학생들의 진로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Kim, An, & 

Kim, 2018). 

한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그릿은 장기적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의 의미로

(Duckworth, 2006),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실패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력

과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여 자신을 이끄는 중요한 힘으로 역할

한다는 것이다. 그릿이 진로관련 심리적 변인 사이에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학생의 자율성 욕구만족이 우울의 관계에서(Choi, Tak, & Yang, 2019), 대학생의 사

회적 지지와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Yu, Joe, & Lee, 2019),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

비행동과의 관계에서(Hwang, 2017),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의 관계에서

(Yoon, You, & You, 2017) 등이다. 그릿이 진로와 관련된 긍정적 변인 사이에서도 혹은 우울

과 진로장벽 등의 부정적 변인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대학생활은 진로목표의 끝이 아닌 인생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 삶의 내적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미래

에 대한 긍정적이며 주체적 태도를 키우고,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과 더불어 자신의 일과 삶

의 적절한 균형을 갖는 훈련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An, 2015). 따라서 미래에 있을 진로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의 주체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진로미래는 진로스트레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 간의 관

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직업세계의 변화속도가 빠르

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전문대학생의 진로미래를 높이는데 그릿의 중요성을 밝히고, 

진로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진로교육과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그릿, 진로미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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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스트레스

초기에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었던 취업스트레스를 연구하였으나, 이후 구직

자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측정 도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진로와 관련한 스트레스까지 

포함되어 연구되기 시작했다(Lee, 2016). 취업스트레스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진로는 삶

의 전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본다면 진로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만이 아닌 모든 진

로발달 과정에서 겪는 생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An & Seo, 2013). 이에 Choi et al.(2011)

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서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일지라도 진로

스트레스로서 취업을 넘어서는 더 큰 관점을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진로결정 스트레스를 연구한 Ryu(2003)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졸업 후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와 심리상태가 가진 긴장감 혹은 불안

감으로 진로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취업스트레스라고 정의되기도 하며(Seo, 

2012), 진로와 관련된 개인적 자원 부족으로 개인의 안녕을 위협받는 것(Park, 2009), 대학생

의 진로탐색 및 결정과정과 취업 준비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진로스트레스로 의미화하였

다(Seo, 2007). Jung(2017)은 진로스트레스를 성격불안 스트레스, 학업불안 스트레스, 가족환

경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나누었다. Park(2009)은 진로와 

관련된 개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개인 안녕을 위협받는 것으로 진로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진

로모호성, 취업압박, 정보부족, 외부갈등, 내부갈등 등을 포함하였다. 진로스트레스는 개인

의 진로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한 가지 영향으로 발생하는 스

트레스가 아니라, 다양한 하위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 관련 대학생들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Jung(2017)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혔다. Lim(2017)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견디는 학생들보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 또는 의

견을 들어볼 경우 진로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았고,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부모와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공동체 문화

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의미 있는 타인 혹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진로스트레스 중 외적갈등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ee, 2012).

전공불만족의 경우 진로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직업선택을 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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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Tolbert, 1980). London(1997)은 진로스트레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이에는 부적 관계로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

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낮고, 진로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은 진로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자기격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8).

Lee & Joe(2011)에서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낮

았으며,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타인과 함께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담당 교수님과 의논하

여 취업준비를 할 경우 진로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Han & Lee(2016)의 4년제, 2년제 대

학생 비교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성숙도를 강

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과만족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

지며, 진로장벽이 낮아질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Park & Yang, 

2019). 전문대학생을 대상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았다(Byun & Park, 2014). 같은 대상으로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외적장애 등의 진로장벽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등이 부족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진로장벽이 높

으며 대학적응도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진로적응력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Cho, 201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진로과업을 둘러싼 진로갈등

과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의미로서 진로미래와 그릿 등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2. 진로미래

진로미래(CFI)는 Rottinghaus, Day, & Borgen(2005)에 의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이 개념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수정된 진로미래(CFI-R)로 확장하였다(Rottinghaus, Buelow, Matyja, 

& Schneider, 2012). 진로미래(CFI-R)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진로적응성과 

긍정심리학 기반의 낙관주의 장점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 지표가 된다(An, 2015).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을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

하여 진로적응성과 진로낙관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진로미래가 처음으로 내담자

의 현재와 미래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주관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Choi & Kim, 2006). 또

한, 진로설정과 탐색에서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이 있으며(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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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미래에 대한 관점을 인지하고 조정하는 것은 내담자가 만족하는 진로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Choi & Kim, 2006). 특히 Rottinghaus et al.(2017)은 대학 진로센터에서 대

학생들의 효과적 진로발달 개입과 진로사정에 진로미래(CFI-R) 프로파일을 적극적으로 활용

했다.

진로미래(CFI-R)는 진로주체성, 지지, 일-삶 균형, 직업의식, 부정적 진로전망을 포함, 진

로성숙도와 적응성을 바탕으로 현명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며, 21세기 진로관

리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다(Rottinghaus et al., 2012). 진로적응성과 진로낙관성

을 기본으로 주체성과 직업의식을 강조하여 각 개인이 긍정적으로 진로미래를 갖기 위한 환

경요인과 개인이 갖는 행복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로주체성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

의 목표를 향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진로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로 보았다(An, 

2015). 이는 각 개인이 긍정적 진로미래를 갖기 위한 환경요인과 일-가정 균형과 같은 개인

의 행복감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직업과 진로 등의 일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개

인적인 삶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삶의 전반적인 질과 행복에 영향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진로미래 관련 선행연구들은 적은 편이나 대학생 대상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hoi & 

Kim(2006)은 대학생의 진로미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 및 직업정체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Lee & An(2016)은 삶의 의미가 진로미래에 직접적 영향으로 주며, 직업의 외적 가

치보다 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 이에 대학생들

이 진로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다가올 진로에 대한 장기적 목표와 계획 실행을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진로미래 수준이 높을 때 진로결정 수준과 학업집중도가 높음을 발견

하였다. Lee & Yang(2013)은 공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미래 간의 

모형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미래 행동에 적응성을 

높이며 자신의 진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Woo & Lee(2010)는 

대학생의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명확성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기독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진로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자아탄력성이 진로

미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Hwang, 2014).

특히 직업정체성의 단계가 진로몰입과 진로탐색 단계의 학생들이 진로재고려 단계의 학

생과 비교하여 진로미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An, 2015). 이는 진로탐색과 진로몰

입 단계의 학생들은 진로발달과정의 진로성숙이 높아 진로스트레스가 낮을 거라고 예상된

다면 진로미래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m, An, & kim(2018)은 대학생의 진로정서

조절과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진로준비과정에서 진

로정서조절이 높은 학생이 진로미래가 높았다. 직업환경불확실성 감소, 수용, 긍정심리증진, 

진로주의집중 및 실천 등의 긍정적 진로변인은 진로미래의 부정적 진로전망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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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에 정적 영향을, 회피의 부정적 정서는 진로미래의 부정적 진로전망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학생들의 진로관련 긍정적 인지와 정서 변인과 진로미래는 

관련성이 높으며 자아탄력성과 진로탄력성 등처럼 심리적 탄력성에 기반하여 실제 진로와 

관련한 역경이나 고난 등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라는 것을 감안한

다면 그릿의 매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그릿

그릿은 Duckworth(2006)가 제안한 개념으로, 장기적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했

다(Duckworth, Peterson, Mattherws, & Kelly, 2007). 그릿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실패와 역경 등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긴 시간이 요구될 때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자

신을 응원할 힘이 필요한데, 그릿이 그 힘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인내, 노력, 끈기 같은 개인

의 강점은 오래전부터 성공으로 이끄는 힘으로 간주되며,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그릿의 긍

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Lim, 2017). 그릿의 개념이 소개되고 다양한 분

야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Kim(2013)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고 각자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으로 언급되었다. 개인의 특정 목표에 의도적인 관심 유지 혹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표에 지속적 관심으로(Yu, Yu, & Park, 2015), 장기적 목표 달성

을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갖고 열정과 인내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Hwang, 

2017). 그릿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활용하였지만, 장기적 목표에 대한 오랜 끈기를 

갖고 지속성을 둔다는 근본적인 그릿의 중요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릿의 유사개념으로 성격 5요인(Big Five) 중 성실성이 있으며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의 

지속성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릿은 대상에 대한 열정이 포함되어 성실함과 차이를 

보인다(Duckworth et al., 2007). 게다가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목표가 정해지지 않아도 주어

진 일을 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 우선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다(Hwang, 2017). 반면, 그릿

이 높은 사람은 현재보다 먼 장기목표를 추구하고 성실함이 높은 사람은 장기목표를 추구하

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그릿의 하위 개념 중 장기성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기 때

문에 그릿과 성실성이 혼잡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된다(Oh, Sohn, & Lee, 2019). 또한, 유사

개념으로 성취욕구가 있지만 성취욕구는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한 목표 달성 욕구인 반면, 그

릿은 꾸준히 행동을 지속하는 데 의의가 있다(McClelland, 1985). 결과적으로 성취욕구가 높

은 사람은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성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긍정적 피드백으로 행동

을 지속하지만 반대일 경우 멈추기도 하고, 이는 그릿의 특성과 관련성이 적다(Hwang, 

2017). 즉, 그릿은 보상과 성과와 같은 외부의 피드백과는 상관성이 적고 자신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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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이루기 위한 꾸준함이 기반 된 열정으로 정의된다.

최근 들어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대학생들 대상 선행연구들로 한정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그릿의 매개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 영

향을 지닌 것으로 확인하였다(Hwang, 2017). Yu et al.(2019)은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대학생의 그릿이 높아져 진로장벽을 낮추며 진로장벽과 그릿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그릿의 부분매개를 증명하였다. Seo(2019)는 그릿이 높

을수록 진로장벽 수준이 더 낮아지며, 목적 달성을 위해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성찰학습과 그릿

의 구조관계에서 그릿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밝혔다(Hong, Hwang, 

Jo, Kim, & Choi, 2017).

Lee(2015)는 비슷한 지능 수준이라면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의 힘인 그릿에 따라 학업성적

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릿은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과 인내가 있어야 성공

적인 목표 도달로 이끈다고 볼 때, 노력지속이라는 그릿의 특성이 목표인식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Lim, 2017). 전문대 비서전공 학생들의 그릿이 높을

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지며 하위요소인 노력의 꾸준함이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데 영향

력을 보였고, 그릿의 하위요소 중 노력의 꾸준함만이 회복탄력성과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Han, 2018). Seo(2019)의 연구에서도 노력의 꾸준함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흥미 일관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노력의 지속성만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노력의 지속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다(Yun, 2017).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릿은 진로와 관련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변인들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 진로성과를 만들어 주며 진로장벽 등의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전

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2개의 전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1,446부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358부(94% 회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학년, 전

공만족도, 학점 총 4개 변인에 대해 응답한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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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진로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스트레스 척도는 Choi et al.(2011)이 사용한 ‘The Items of the 

Korean Career Stress Inventory’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관련 전문가가 문항을 번역 후, 그 결과를 원문과 비교 및 검토하면서 수정하는 과정

을 거쳤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모호성(예: 나는 현재 계획 중인 진로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 답답하다), 정보부족(예: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취업압박(예: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외부갈등(예: 나

는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진로가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4개 하위변인,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스트레스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KMO의 값이 .946으로 높으며 

Barlett 구형성 검정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은 

진로모호성 .71~.79, 정보부족 .56~.78, 취업압박 .70~.79, 외부갈등 .68~.81이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는 .94이다(진로모호성 Cronbach α .92, 정보부족 Cronbach α .89, 취업

압박 Cronbach α .85, 외부갈등 Cronbach α .81).

구분 n %

성별
남학생 649 47.8

여학생 709 52.2

학년

1학년 700 51.5

2학년 558 41.1

3학년 100 7.4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족 40 2.9

불만족 123 9.1

보통 551 40.6

만족 478 35.2

매우 만족 166 12.2

평균학점

1.0 이상∼2.9 이하 319 23.5

3.0 이상∼3.5 이하 432 31.8
3.6 이상∼3.9 이하 344 25.3
4.0 이상∼4.5 이하 263 19.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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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릿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릿 척도는 Duckworth et al.(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을 Lee(201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예: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은 뭐든지 끝낸다), 관심의 일관성(예: 나의 관심사는 매년 바뀐다) 2개 하위

변인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의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릿의 요인분석 결과 KMO의 값이 .82로 높으며 Barlett 

구형성 검정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은 노력의 

꾸준함 .67~.77, 관심의 일관성 .57~.72이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는 .74이다(노력의 

꾸준함 Cronbach α .80, 관심의 일관성 Cronbach α.75).

다. 진로미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미래 척도는 An(2015)의 진로미래(CFI-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Rottinghaus et al.(2012)이 사용한 CFI-R(Career Future Inventory-Revised)을 해당 연구

자가 영어와 한국어 사용이 능통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항을 번역 후 결과를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진로주체성(예: 나는 내 미래의 진로를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지(예: 나의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격려를 받는다), 

일-삶 균형(예: 나는 직장인, 가족구성원, 친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역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에 능력이 있다), 직업의식(예: 나는 최근 직업시장의 경향을 파악하고 있다), 부정적 진로

전망(예: 나의 진로목표를 추구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5개의 하위변인 총 21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주체성, 직업의식, 지지, 일-삶 

균형에 대한 인식은 높음을, 부정적 직업전망 인식은 낮음을 의미한다. 진로미래에 관한 요

인분석 결과 KMO의 값이 .924로 높으며 Barlett 구형성 검정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은 진로주체성 .53~.74, 지지 .58~.82, 일-삶 균형 

.58~.76, 직업의식 .74~.83, 부정적 진로전망 .68~.80이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는 

.90이다(진로주체성 Cronbach α .86, 지지 Cronbach α .81, 일-삶 균형 Cronbach α .82, 직

업의식 Cronbach α .83, 부정적 진로전망 Cronbach α .74).

3. 자료분석

설문을 토대로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 분석을 위해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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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인 진로스트레스, 그릿, 진로미래에 대

한 응답분포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그릿, 진로미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산출 후, 이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

하였다. 셋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전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통제 변

인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

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그릿, 진로미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통한 응답분포를 파악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응답분포를 파악한 결과 전체 

평균은 2.84이며, 하위변인 취업압박(M=3.30), 진로모호성(M=2.96), 정보부족(M=2.86), 외부갈

등(M=2.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릿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2로 노력의 꾸준함(M=3.24)이 관심

의 일관성(M=2.9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진로미래에 대한 응답분포로 전체 평균은 3.22로 

나타났다. 이 중 진로주체성(M=3.42)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지지

(M=3.40), 일-삶 균형(M=3.29), 부정적 진로전망(M=2.96), 직업의식(M=2.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심의 일관성과 부정적 진로전망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변인 측정요인 M SD

진로스트레스

진로모호성 2.96 1.08

정보부족 2.86 .97

취업압박 3.30 .99

외부갈등 2.23 .90
전체 2.84 .82

그릿

노력의 꾸준함 3.24 .69

관심의 일관성* 2.90 .63

전체 3.05 .49

<표 2> 기술통계 결과 (N=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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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채점

2.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미래와 그릿 간의 상관관계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 그릿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진로스트레스

와 그릿에 대한 상관계수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모호성과 관심의 일관성의 상관계수는 r=-.420(p<.0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취업압박과 관심의 일관성(r=-.356, p<.001), 정보부족과 관심의 일관

성(r=-.350, p<.001), 진로모호성과 노력의 꾸준함(r=-.302, p<.001) 간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

였다. 전반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그릿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대학생의 진

로스트레스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그릿에 대한 인식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에 대한 상관계수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외부갈등과 

직업의식을 제외하고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진로모호성과 진로

주체성(r=-.470, p<.001), 진로모호성과 부정적 진로전망(r=-.464, p<.001), 이외에도 진로스트

레스와 진로미래 간의 상관관계 중 상대적으로 낮은 부적 상관성을 보인다.

그릿과 진로미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력의 꾸

준함과 일-삶 균형(r=.562, p<.001), 노력의 꾸준함과 진로주체성(r=.540, p<.001), 관심의 일관

성과 부정적 진로전망(r=.456, p<.001), 노력의 꾸준함과 직업의식(r=.435, p<.001), 노력의 꾸

준함과 지지(r=.422, p<.001) 순으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관심의 일관성과 지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릿과 진로미래 간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미래

진로주체성 3.42 .68
지지 3.40 .72

일-삶 균형 3.29 .68
직업의식 2.90 .84

부정적 진로전망* 2.96 .77
전체 3.2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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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진로스트레스 그릿 진로미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진로모호성 1

2. 정보부족 .730*** 1

3. 취업압박 .582*** .661*** 1

4. 외부갈등 .494*** .510*** .423*** 1

5. 진로스트레스(전체) .880*** .895*** .800*** .704*** 1

6. 노력의 꾸준함 -.302*** -.236*** -.202*** -.093** -.264*** 1

7. 관심의 일관성 -.420*** -.350*** -.356*** -.252*** -.424*** .129*** 1

8. 그릿(전체) -.484*** -.394*** -.375*** -.234*** -.463*** .723*** .779*** 1

9. 진로주체성 -.470*** -.426*** -.323*** -.265*** -.462*** .540*** .111*** .419*** 1

10. 지지 -.308*** -.351*** -.242*** -.320*** -.370*** .422*** .042 .296*** .607*** 1

11. 일-삶 균형 -.303*** -.307*** -.285*** -.213*** -.339*** .562*** .073** .407*** .707*** .630*** 1

12. 직업의식 -.321*** -.320*** -.288*** -.031 -.307*** .435*** .068* .323*** .602*** .431*** .551*** 1

13. 부정적 진로전망 -.464*** -.391*** -.386*** -.346*** -.485*** .190*** .456*** .438*** .218*** .146*** .104*** .026 1

14. 진로미래(전체) -.530*** -.505*** -.429*** -.335*** -.555*** .591*** .219*** .527*** .880*** .769*** .814*** .702*** .438*** 1

<표 3>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미래와 그릿의 상관관계 (N=1,358)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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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

<표 4> ~ <표 8>은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한 다중회귀분석결과이다. <표 4>에서 진로모호성(t=-8.29, p<.001), 정보부족(t=-4.61, p<.001)

으로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압박과 외부갈등에서는 유의한 영향

을 나타내지 않았다. 통제 변인인 전문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대해서는 성별(남)(B=.086, 

p<.01), 전공만족도(만족 이상)(B=.140, p<.001), 학점(4.0이상)(B=.108, p<.01)의 경우 진로주체

성에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B β SE t p VIF

개인특성

(상수항) 4.230 .072 58.45 .000

성별(남)  .086  .063 .033  2.61 .009 1.058

학년(2·3학년) -.016 -.012 .032  -.50 .620 1.013

전공만족도
(만족 이상)

.140  .102 .034   4.10 .000 1.121

학점(4.0이상) .108  .062 .041   2.61 .009 1.029

진로스트레스

진로모호성 -.191 -.302 .023  -8.29 .000 2.395

정보부족 -.127 -.179 .027  -4.61 .000 2.734

취업압박  .000 -.001 .023  -.02 .986 1.951

외부갈등  .003  .004 .021   .15 .884 1.458

adj R2= .249,     F= 57.27***,      DW=1.945

Reference group: 1) 성별-여, 2) 학년-1학년, 3) 전공만족도-보통이하, 4) 학점-1.0∼3.9 

<표 4>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진로주체성)에 미치는 영향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보부족(t=-5.66, p<.001), 외부갈등(t=-5.70, p<.001)은 유

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모호성과 취업압박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 통제 변인인 전문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대해서는 전공만족도(만족 이

상)(B=.158, p<.001)의 경우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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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β SE t   p VIF

개인특성

(상수항) 4.103 　 .081  50.54   .000
성별(남)  .060  .041 .037 1.61   .108 1.058

학년(2·3학년) -.021 -.014 .036   -.58   .563 1.013
전공만족도
(만족 이상)

 .158  .109 .038 4.13   .000 1.121

학점(4.0이상)  .027  .015 .046  .59   .557 1.029

진로스트레스

진로모호성 -.023 -.034 .026 -.89   .371 2.395
정보부족 -.174 -.233 .031  -5.66   .000 2.734
취업압박  .022  .031 .025  .88   .378 1.951
외부갈등 -.137 -.171 .024  -5.70   .000 1.458

adj R2= .160,    F= 33.40***,    DW= 1.904

<표 5>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지지)에 미치는 영향 

*** p<.001 

<표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모호성(t=-2.52, p<.01), 정보부족(t=-3.03, p<.01), 취업

압박(t=-2.72, p<.01)은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갈등은 유의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 변인인 전문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대해서는 성별(남)(B=.133, 

p<.001), 전공만족도(만족 이상)(B=.142, p<.001), 학점(4.0이상)(B=.113, p<.01)의 경우 일-삶 

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B β SE t p VIF

개인특성

(상수항)  3.845 .077  49.63 .000
성별(남)   .133  .097 .036   3.74 .000 1.058

학년(2·3학년)   .007  .005 .035    .21 .830 1.013

전공만족도(만족이상)   .142  .104 .037   3.88 .000 1.121

학점(4.0이상)   .113  .065 .044   2.55 .011 1.029

진로
스트레스

진로모호성  -.062 -.099 .025   -2.52 .012 2.395
정보부족  -.089 -.127 .029   -3.03 .002 2.734
취업압박  -.066 -.096 .024   -2.72 .007 1.951
외부갈등  -.024 -.032 .023   -1.05 .292 1.458

adj R2=.135,    F= 27.45***,    DW= 1.975

<표 6>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

   *** p<.001 

<표 7>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모호성(t=-5.33, p<.001), 정보부족(t=-4.72, p<.001), 취

업압박(t=-3.60, p<.001), 외부갈등(t=7.79, p<.001) 모두 0.1%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인 전문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특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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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β SE t p VIF

개인특성

(상수항)  3.654 .095  38.53   .000
성별(남)   .059  .035 .043 1.35   .176 1.058

학년(2·3학년)   .007  .004 .042 .17   .862 1.013

전공만족도(만족이상)   .079  .046 .045   1.76   .079 1.121

학점(4.0이상)   .055   .025 .054 1.10   .313 1.029

진로
스트레스

진로모호성  -.161  -.205 .030  -5.33   .000 2.395
정보부족  -.170  -.194 .036  -4.72   .000 2.734
취업압박  -.106  -.125 .030  -3.60   .000 1.951
외부갈등   .219  .234 .028   7.79   .000 1.458

adj R2=.161,    F= 33.50***,    DW= 1.919

<표 7>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 p<.001 

<표 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모호성(t=-8.33, p<.001), 취업압박(t=-4.33, p<.001), 외

부갈등(t=-4.44, p<.001) 0.1%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부

족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 변인인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모든 변인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인 B β SE t p VIF

개인특성

(상수항)  4.147 .082  50.84   .000
성별(남)  .054   .035 .037   1.44   .149 1.058

학년(2·3학년) -.004  -.003 .037   -.11   .910 1.013

전공만족도(만족이상)  .065   .042 .038   1.68   .093 1.121

학점(4.0이상)  .026   .013 .047    .55   .580 1.029

진로
스트레스

진로모호성 -.216  -.304 .026  -8.33   .000 2.395
정보부족  .000   .001 .031    .02   .987 2.734
취업압박 -.110  -.142 .025  -4.33   .000 1.951
외부갈등 -.107  -.126 .024  -4.44   .000 1.458

adj R2=.246,     F=56.38***,     DW=2.013

<표 8>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부정적 진로전망)에 미치는 영향

   

4.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진로미래와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그림 1]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이다.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별 분석표는 <표 9>와 같다. 이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진로스트레스가 매개

변인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β=-.463(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210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0.No.1.

보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진로스트레스가 종속 변인인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서는 β=-.555(p<.001)로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진로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그릿이 종속 변인인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진로

스트레스(β=-.396, p<.001), 그릿(β=.343, p<.001) 모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때, 독

립변인인 진로스트레스의 회귀계수β 변화량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2단계보다 3단

계의 β값이 감소하였으므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

그릿

진로미래

β=-.463*** β=.343**
*

β=-.555**
*

[그림 1]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단계 영향관계 B β SE t R2 F

1단계
독립→매개

진로스트레스→그릿 -.280 -.463 .015 -19.24*** .214 369.00***

2단계
독립→종속

진로스트레스→진로미래 -.359 -.555 .015 -24.57*** .308 603.92***

3단계
독립,매개
→종속

진로스트레스→진로미래 -.256 -.396 .015 -16.70***
.400 452.90***

그릿→진로미래 .367 .343 .025  14.46***

<표 9>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분석

 *** p<.001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의 객관성을 검증한 Sobel-test 결과

는 <표 10>과 같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진

로스트레스→ 그릿→ 진로미래(Z=-11.539, p<.001)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B S.E Z
진로스트레스→그릿 -.280 .015

-11.539***
그릿→진로미래  .367 .025

<표 10> Sobel test를 이용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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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로스트레

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통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그릿, 진로미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미래와 그릿에 부적 관계, 진로미래와 그릿은 정적관계를 보여주었다.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릿과 진로미래가 낮아지고, 그릿이 높으면 높을수

록 진로미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없지만, 그

릿이 진로준비행동, 전공흥미,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

(Ahn, 2019; Kang, Yoon, Kim, & Ryoo, 2016; No, 2016; Seo, 2019) 진로관련 인지적 변인들

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그릿은 진로장벽(Seo, 2019; Yu et al., 2019), 

심리적 소진(Kim, 2020), 우울증상(Sharkey et al., 2017) 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

와 비교하여 볼 때 진로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그릿이 부적 상관이 드러난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일희망이라는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적 

상관을 보인 An & Seo(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진로미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릿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진로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지

도가 필요하다. 후천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그릿을 높이기 위해 전문대학교의 특성과 교육

과정을 반영한 차별적 진로상담과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주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교과 및 정규교과를 활용한 저학년부터 관련 교육의 필수화 등

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래에 유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

스의 진로모호성과 정보부족은 진로미래의 진로주체성에 부적 영향, 진로스트레스의 정보부

족과 외부갈등은 진로미래의 지지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진로스트레스의 외부갈등을 제외

한 진로모호성, 정보부족, 취업압박은 진로미래의 일-삶 균형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진로스

트레스의 진로모호성, 정보부족, 취업압박, 외부갈등 모두 진로미래의 직업의식에 유의한 영

향을 예측하였다. 진로스트레스 중 진로모호성과 정보부족이 진로미래에 가장 높은 부적 영

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Kim et al.(2018)과 비교할 수 있는데, 진로정서조절의 

회피는 진로미래의 진로주체성, 부정적 진로전망, 직업의식,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부

정적 진로정서는 진로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직업환경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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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감소와 긍정심리 증진 등이 진로미래의 일-삶 균형에 정적 영향을 준 결과를 고려해볼 

때(Kim et al., 2018) 진로스트레스는 일과 삶의 균형의 깨뜨려 진로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이에 비슷한 결과로 대학생의 취업정보탐색에 따라 구직효능감에 영향이 있

다는 선행연구(Kwon, 2016)에서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진로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진로탐색과 준비를 의미하는 진로성숙수준이 낮아지고(Lee, 2016), 진로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진로성숙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Han & Lee, 2016)를 참조해 볼 수 있다.

특히, 진로스트레스 중 진로모호성과 정보부족이 진로미래에 가장 많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문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불안감

과 취업을 위한 정보부족은 진로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진로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진로미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저학년 때부터 진로탐

색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여 준비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

록 진로와 취업에 대한 선명한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적

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릿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그릿을 통제해도 진로미래에 대한 진로스트

레스는 진로미래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진로스트레스는 그릿을 통해서

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의 자율성 욕구만족이 우울의 

관계에서(Choi et al., 2019),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Yu et al., 2019) 

그릿의 매개효과를 보여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릿은 부정적 감정을 완

화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Hwang, 2017). 

한편, 그릿의 하위요인 각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노력의 꾸준함에서는 유의하였

으나, 관심의 일관성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

(Han, 2018; Seo, 2019; Yun, 2017)과 동일한 결과인데, 한국적 문화의 특수함을 반영한 그릿

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좀 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릿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으로 그릿을 갖추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의미

하는 것이지 무모한 끈질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Hwang, 2017). 덧붙여 Kim et 

al.(2018)은 그릿 점수가 높은 대학생을 적극적, 강박적, 소극적 그릿 집단의 세 가지로 분류

하여 군집분석을 시도했는데, 적극적 그릿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

지만, 나머지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Suh(2019)는 단순히 그릿 점

수가 높은 것으로 삶에 긍정적 변화가 올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문

화적 흐름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 원하는 바에 대한 관심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태도와 양식이 진로에 대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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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을 갖는 것과의 관계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마인드셋 교육으로 전문대학생 스스로 능동적

으로 진로미래를 준비하고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진로스트레스와 그릿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데 있었다. 진로스트레스는 졸업 후의 취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애 발달단계에서 발

생할 수 있으므로(An & Seo, 2013), 졸업 후 취업 여부를 떠나 생애주기에 따라 장기적 목표

를 이룰 수 있는 그릿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릿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기간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련 습관을 가짐으로써 일생동안 긍

정적 진로미래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생들이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로

탐색부터 선택이라는 의사결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의 한계와 다양한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진로상담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경기지역 전문대학교로 한정하여 연구결과를 한국 모든 

전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그릿과 진로영역의 부정적 정서와 관계를 

본 실증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척도개발이 제한되어 선행연구와의 심층적 비교분석에 어려움

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함을 고려한 그릿개념의 적용과 다양한 척도개

발을 통해 다양한 심리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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